[image: image1.jpg]


[image: image2.jpg]


강북본부 구리지사에 근무하는 정영숙 조합원이 작은 이웃사랑을 나누고 있어 조합원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영숙 조합원의 작은 이웃사랑은 작년 9월 폐암 초기로 발견되었으나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수술비는 물론이고 병원 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불우이웃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집필한 100일간의 짧은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노래한 "완전한 사랑"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대금 전액은 수술비로 쓰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작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정영숙 조합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작은 기쁨,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_^)
▣ "완전한 사랑"의 책값은 10,000원 입니다. 
▣ 구매연락처 : 강성구 (031-568-0099), 정영숙(031-565-1000, 016-735-4075), 방점순 (02-403-3761, 018-222-3761)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35601-04-051889 예금주:정영숙

현장중시란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오고 있고 고관대작의 취임 일성의 단골메뉴 중 으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이지 현장없는 조직은 있을 수 없듯 모래위의 집과 무엇이 다르랴!
탄탄한 현장이야 말로 그 조직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가지가 있어야 맺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하며 나무는 뿌리와 연결되어있고 뿌리는 흙에 묻혀 있는게 이치듯 현장이란 어느 조직이든 식물의 흙과 뿌리같은 근원으로서 현장을 도외시한 시책이나 방향은 탁상공론으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노조도 오늘부터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노조소식입니다.
어쨌거나 이왕 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현장을 보고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어떤 결론에 짜맞추기 위한 현장 활동이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으로 KT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완 또는 개선의 중지를 모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 출처: 전사게시판 여론광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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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여론> KT 발전의 이정표가 되어야!

















